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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
에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서울·경기 스킨케어
샵과 병원 종사자 34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와 AMO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구조방정식모델, 
bootstrapping기법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련의 연구절차를 통하여 도
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은 자기관리, 자기효능감,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정의(+)영향 관계를 나타내
었다. 둘째, 피부미용 종사자의 자기관리는 자기효능감과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관계를 나
타내었다. 셋째,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과 직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자기관는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뷰티 산업 종사자들의 그릿 함양을 통해 자기관리, 자기효능감 및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인적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피부미용종사자, 그릿, 자기관리, 자기효능감, 직무성과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man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it of skin care workers and its impact on self-efficacy and job performance. 
Research participants were 344 workers at skin care shop and hospital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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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model, and mediation effect analysis using bootstrapping method using SPSS, AMOS 26.0 
Statistical programs. The conclusions drawn through a series of research procedures are as follows. 
First, the grit of skin care worker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self-management, 
self-efficacy, and job performance. Second, Self-management of skin care worker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lf-efficacy and job performance. Third, self-management of 
skin care workers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job 
performance.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apply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education programs that can increase self-management, self-efficacy, and job 
performance through cultivating the grit of beauty industry workers.

Keywords : Skin Beauty Workers, Grit, Self-Efficacy, Self-Management, Job Performance

1. 서 론

  우리 나라에서 끈기, 열정, 오기와 같은 문화심
리적 요인들은 삶과 직업에서 성공과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가진 인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꾸준하게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한국인의 성취의식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한국인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 짖는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가정환경이나 개인이 타고난 천부적 
재능보다 꾸준한 노력과 자기조절을 꼽았다[1]. 
그렇다면 뷰티 서비스 산업에 종사자들의 성공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타고난 예술적, 기능적 
재능이냐 아니면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관심
과 노력을 경주하는 심리적 기전인가 궁금하다. 
이러한 질문과 추론은 심리학의 오래된 화두였으
며, 여전히 꾸준하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2][3]. 선천적인 지능과 기능 그리고 능력이 
전문성 발달에 중요하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꾸준한 연습과 습관이 탁월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예측한다는 것은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를 통해 
강조되어 왔다[4].
  꾸준히 자신을 단련하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힘들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Duckworth 
등[5]은 목표 성취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
을 의미하는 ‘그릿(Grit)’이라는 개념을 제한하고 
이것이 개인의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라는 
사실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릿의 개념은 과
거 투지, 성실성, 자기통제감(self-control)과 유사
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그릿이 
가지는 개념 즉, 관심과 목표의 지속과 연속성, 
자기결정성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상 환경에서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 성실성과 자기통제감이라

면,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 할 수 있는 힘의 원천
은 그릿에서 비롯된다[6].  
  초기 국내외 그릿 연구는 대부분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그릿과 학습효과
성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Lee[7]과 Strayhom[8], Lim[9] 등은 교육 분야에
서 그릿이 다양한 사례들에 학습 효과 또는 성과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육 분야에서 그릿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물이 
축척되면서 이제 그릿 연구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경영학, 스포츠학 등 학문분야에 조명 받
고 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조직의 효율성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업무성과, 조직몰입, 과제
지속, 성취목표동기, 직무소진, 중도탈락[10],[11], 
[12]과 그릿의 연관성 연구도 양적으로 상당히 
축척되어 있다. 특히 그릿은 구성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직무의 관심도를 높여 업무효율성과 업무
성과를 증진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13],[14]. 또 
다른 측면에서 그릿은 개인의 유능감과 관련한 
성격적 특성으로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이 존
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im, 
Song[15]은 그릿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
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
며, Park, Jung[16]도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이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그릿은 개
인의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건강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18]. 
  한편 최근 그릿과 자기관리(self-management)
에 대한 연구도 흥미롭다. 물론 뷰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이소진, 이보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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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학운동선수의 그릿이 자기관리에 유의한 영
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자기관리는 자신의 행동
을 전략적으로 변하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인지적, 
행동적 과정으로서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능동적
으로 노력하고 나아가 환경 여건을 수정하고 행
동 결과를 조정하며 관리하는 특성을 말한다[20]. 
선행연구들은 그릿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활과 직업에 더 열심히 임하는 경향
을 나타내고 자신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의도
적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며[21],[22], 그릿과 자기관리의 상호 관련
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Kim[23]은 뷰티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기관리 측
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 구성개념을 건강관리, 대인관리, 기술관
리, 비대면관리, 외모관리, 지식관리의 6개 차원
으로 그 구성개념을 확립하고 최종 25문항의 자
기관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를 기초로 
자기관리와 자기효능감 및 경영성과 연구[24], 자
기관리와 직무몰입 및 미용지속의도 연구[25] 등
의 소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들을 토대로 그릿과 자기관리의 상호 관련성이 
예측되는 바, 미래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측을 보
다 논리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는 학문적으
로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뷰티 산업 환경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많은 시대적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뷰티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뷰티 산업을 선도할 
기술혁신, 새로운 뷰티 트랜드 개발, 디지털 문화
와의 융·복합과 같은 당면 과제는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뷰
티 산업의 과다 경쟁, 높은 이직률,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등의 위기 측면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뷰티 산업 현실은 종사자에게 그릿과 자
기관리를 통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나아가 이
러한 심리적 자원들이 결국 업무성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
서 뷰티 학문 분야에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지속
적으로 그릿과 관련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미용종사자의 그릿과 긍
정심리연구[26], 진로결정효능감, 미용지속의도
[27], 전공몰입[28], 전공몰입과 전공만족도 연구 
등은 시대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뷰티 학문 분야에서 그릿 연구
는 초기 단계이며, 그릿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심
리적 변인들에 연구도 양적·질적 매우 미흡한 실

정이다. 또한 그릿과 자기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명한 연구
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이 
자기관리, 자기효능감, 업무성과와의 관계성을 분
석하고 나아가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이 자기효
능감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 달성
을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 1).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
설을 설정하였다. 
  H. 1.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은 자기관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은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4. 피부미용 종사자의 자기관리는 자기효능
감에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5. 피부미용 종사자의 자기관리는 직무성과
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6.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  있을 것
이다.
  H 7.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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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Information n %

지역
서울 146 42.4

경기 198 57.6

Age

20’s Year 95 27.6

30’s Year 103 29.9

40’s Year 80 23.3

Than 50’s Year 66 19.2

Position

step 73 21.2

department manager 166 48.3

deputy director/director 105 30.5

Career

1 year - less than 5 years 84 24.4

6 year – less than 10 years 90 26.2

11 year – less than 15 years 99 28.8

over 16 years 71 20.6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N=344)

2.3. 연구대상자 및 연구기간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2023년 서울·경기에서 
스킨케어 샵과 피부과를 운영하는 병원에 종사자
를 대상으로 편의표집방식을 채택하여 344명을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3
년 8월1일∼8월 31일 1개월에 걸쳐 실시하였으
며, 자료수집 방법은 대면조사와 비대면 조사(N
사 온라인 설문 플랫폼)를 병행하여 수집되었다. 
최초 설문지 배포는 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으며, 자료수집 후 회신이 없는 자료, 불성실 응
답자 자료,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불분명한 자료 
등 분석에 타당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33부
를 제외한 344명(유효표본 회수율 : 91.2%)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Table 1). 

2.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그릿의 측정은 Duckworth 등[29]
이 개발한 Grit-O(Original Grit Scale)를 Lee, 
Sohn[30]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심이 일관성, 노력의 꾸준
함의 2개 하위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관리의 측정은 Kim[31]이 개발한 뷰티 서
비스전문가 자기관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건강관리, 대인관리, 기술관리, 비대면관리, 외
모관리, 지식관리 6개 하위 요인 2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자기효능감 측정은 Kim, Oh[32] 
이미용종사자의 자기효능감 연구에서 사용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문항 단일차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업무성과 측정은 Kim, 
Park[33]의 미용종사자 업무성가 연구에서 사용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7문항 단일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단일차원의 척도
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모든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측정변수의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8.0, AMOS 2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측정도구
의 구인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과 신뢰도(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측정 변수들 간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한편 본 연구의 7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
하여 구조방정식모델 분석(SMA: Structural 
Modeling Analysis)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 때 매개효과  분석은 부트스트레핑
(bootstrapping)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
든 통계적 검정은 유의 수준 p<.05수준으로 설정
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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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M ± SD Skewness Kurtosis

Consistency of Interests 3.68 ± .67 -.373 -221

Perseverance of Effort 3.91 ± .57 -.166 -.124

Health management 3.26 ± .80 -.063 -.162

Interpersonal management 4.30 ± .59 -.824 .716

Skill  management 4.08 ± .66 -.437 .117

Non-face management 3.78 ± .71 -.384 -.135

appearance management 4.16 ± .62 -.651 -.176

Knowledge management 3.65 ± .84 -.630 .290

Self-efficacy 4.13 ± .62 -.510 -.245

Business performance 4.10 ± .60 -.389 -.324

Table 2. Normality of variable

3. 결 과

3.1. 자료의 정규성 검증

  Table 2.는 잠재변수들의 정규성(Normality) 
검증 결과이다. 정규성 검증은 최우선적으로 가설
검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일반적
으로 잠재변수의 왜도가 절대 값 3.0이상, 첨도 
절대 값 10.0이상일 경우 자료의 정규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왜곡된 결과를 산
출할 수 있다[34]. 분석 결과 왜도는 -.824∼
-.063, 첨도는 -.324∼.716으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구인타당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과 문항의 내적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성(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형
의 적합도 결과는 X2=44.064, df=18, p<.001, 
Q(X2/df)=2.448, GFI=.968, CFI=.927, NFI=.947, 
TLI=.950, RMR=.025, RMSEA=.065로 나타나 
대부분 선행연구들[35],[36]이 보고한 양호한 적
합도 지수를 보였다.
  한편 잠재변수들의 집중타당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관측변수의 요인적재량,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기준 50 이상), 개

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기준 .70 
이상)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37].  
  (Table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관측관측변
수들의 요인적재량은 .547∼.872로 나타났으며, 
AVE 지수는 .522∼.802, CR 지수는 .800-.936
으로 나타나 이상적인 집중타당도 지수를 보였다. 
잠재변수들의 내적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한 신뢰
도(Cronbach’s α) 분석 결과에서도 .801∼.896
으로 나타났다.  

3.3.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잠재변수들 사이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관심의 꾸준함 은 자기
관리의 건강관리(r=.207, p<.01), 대인관리
(r=.165, p<.01), 기술관리(r=.151, p<.01),  비대
면관리(r=.128, p<.05), 외모관리(r=.165, p<.01), 
지식관리(r=.154,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효능감(r=.298, p<.01)과 업무성
과(r=.415, p<.01)와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자기관리와 자기효능감, 업무성과 사이의 상관은 
대부분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을 형성하고 있
으나, 비대면관리와 업무성과(r=.028, p>.05), 외
모와 업무성과(r=.099, p<.05) 사이의 상관은 유
의하지 않았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업무성과 사이
의 상관은 r=.298, p<.01로 정적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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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cale

Factor /item λ S.E. AVE CR α

Grit

Consistency of 
interests

1 .574 .438
.571 .800 .6972 .614 .373

6 .811 .216

Perseverance of 
effort

7 .730 .456

.635 .897 .769
9 .827 .464
10 .868 .318
11 .808 .302
12 .786 .322

X2=44.064, df=18, p<.001, Q=2.448, GFI=.968, CFI=.968, NFI=.947, TLI=.950, MR=.025, RMSEA=.065

Health 
management

1 .763 .409

.522 .810 .808
2 .630 .734
3 .608 .529
4 .865 .251

Interpersonal
management

5 .831 .165

.770 .929 .859
6 .819 .187
7 .838 .151
8 .630 .236

Skill management
9 .847 .155

.802 .924 .87110 .833 .169
11 .810 .186

Non-face
management

12 .844 .209

.578 .843 .801
13 .732 .296
14 .547 .787
15 .785 .286

appearance
management

16 .676 .312

.632 .900 .839
17 .787 .231
18 .719 .232
19 .710 .463
20 .713 .282

Knowledge
management

21 .765 .329

.592 .879 .886
22 .768 .445
23 .731 .559
24 .792 .443
25 .812 .286

X2=472.823, df=256, p<.001, Q=1.847, CFI=.950 GFI=.903, IFI=.950, TLI=.941, RMR=.044, RMSEA=.050

self-Efficacy

1 .797 .204

.712 .925 .877
2 .798 .236
3 .771 .233
4 .744 .239
5 .722 .280

X2=19.358, df=5, p<.01, Q=3.872, CFI=.982 GFI=.978, NFI=.977, TLI=.965, RMR=.015

Business 
Performance

1 .705 .263

.681 .936 .896

2 .658 .316
3 .790 .242
4 .872 .152
5 .716 .260
6 .803 .203
7 .597 .358

X2=34.018, df=11, p<.001, Q=3.093, CFI=.982 GFI=.974, NFI=.974, TLI=.966, RMR=.015, RMSEA=.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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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

Factor AVE

Consistency of 
interests

1 .571

Perseverance of 
effort

.658**

(.433)
1 .635

Health 
management

.207**

(.043)
.250**

(.063)
1 .522

Interpersonal
management

.165**

(.027)
.153**

(.023)
.311**

(.097)
1 .770

Skill
 anagement

.151**

(.023)
.124*

(.015)
.300**

(.090)
.310**

(.096)
1 .802

Non-face
management

.128*

(.016)
.149**

(.022)
.255**

(.065)
.246**

(.061)
.348**

(.121)
1 .578

appearance
management

.165**

(.027)
.150**

(.023)
.376**

(.141)
.503**

(.253)
.421**

(.177)
.418**

(.175)
1 .632

Knowledge
management

.154**

(.024)
.203**

(.041)
.456**

(.208)
.332**

(.110)
.464**

(.215)
.393**

(.151)
.487**

(.237)
1 .592

Self
efficacy

.297**

(.088)
.285**

(.081)
.329**

(.108)
.363**

(.132)
.382**

(.146)
.226**

(.051)
.404**

(.163)
.422**

(.178)
1 .712

Business 
performance

.415**

(.172)
.396**

(.157)
.164**

(.027)
.133*

(.018)
.143*

(.020)
.028

(.001)
.099

(.010)
.192**

(.037)
.298**

(.089)
1 .681

*p<.05, **p<.01 

본 연구에서는 Fornell & Larker[38]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잠재변수의 상관관계 제곱은 .001∼.433의 지수
를 나타내고 있다. 잠재변수의 상관계수 제곱과 
잠재변수의 AVE 지수를 비교한 결과 확연하게 
AVE 지수가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인되었
다. 

3.4.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 1.∼가설 5.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Table 5>. 분석결과 구조모
형의 적합도 지수는 X2=282.386, df=163, 
Q(X2/df)=1.732, GFI=.925, CFI=.961, NFI=.913, 
TLI=.954, RMR=.026, RMSEA=.046로 선행연
구들이 제시한 적합도 수렴 지수를 보였다. 구체
적인 가설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가설 1.은 ‘피부
미용 종사자의 그릿은 자기관리에 통계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였다.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경로계수 값
은 β=.318, SE=.093, t=4.553, p<.001로 통계적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쳐 가설 1.은 채택되
었다. 
  가설 2.은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은 자기효능
감에 통계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였다. 검증 결과 그릿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경로계수 값은 β=.211, SE=.079, t=3.555, 
p<.001로 통계적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은 채택되었다. 
  가설 3.은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은 직무성과
에 통계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
였다. 검증 결과 그릿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경로
계수 값은 β=.507, SE=.079, t=6.737, p<.001로 
통계적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설 4.은 ‘피부미용 종사자의 자기관리는 자기
효능감에 통계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이였다. 검증 결과 자기관리가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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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

Hypothesis path β S.E C.R(t). accepted

H 1. Self-management ← Grit 318 .093 4.553*** accepted

H 2. Self-efficacy ← Grit .211 .079 3.555*** accepted

H 3.
Business 

performance
← Grit .507 .079 6.737*** accepted

H 4 Self-efficacy ←
Self-

management
.558 .070 7.982*** accepted

H 5
Business 

performance
←

Self-
management

.061 .048 .985 rejected

X2=282.386, df=163 p<.001, Q=1.732,  GFI=.925, CFI=.961, NFI=.913, TLI=.954, 
RMR=.026, RMSEA=.046

***p<.001  H: Hypothesis

Table 6. 95% Confidence Interval of Mediating Effect by Bootstrapping

Hypothesis path β SE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H 6. Grit → Self-efficacy .236** .064 .141 .451

H 7. Grit →
Business

performance
.020 .022 -.017 .072

**p<.01 H: Hypothesis

에 미치는 경로계수 값은 β=.558, SE=.070, 
t=7.982, p<.001로 통계적 유의미한 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은 채택
되었다.
  가설 5.은 ‘피부미용 종사자의 자기관리는 직무
성과에 통계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이였다. 검증 결과 자기관리가 직무성과에 미
치는 경로계수 값은 β=.061, SE=.048, t=.985, 
p>.05로 통계적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5.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 6.은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
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관리의 매
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였다. 분석 결과 피부미
용 종사자의 그릿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기관리의 간접효과의 크기는 .236,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 값을 95% 
신뢰구간에 의해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 범위가 
.090에서 .21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자기효능감
의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7>. 따라서 가설 
6.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 7.은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
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관리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였다. 그 결과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이 직무성과와의 영향 관계에서 자
기관리의 간접효과의 크기는 .020, p>.05로 유의
하지 않아 간접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7.은 기각되었다. <Figure 2> 본 연구의 최
종 구조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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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 of Mediation Effect

Hypothesis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ccepted

H 6. Grit → Self-efficacy .389 .211 .178** accepted

H 7. Grit →
Business

performance
.526 .507 .019 rejected

**p<.01 H: Hypothesis

Fig. 2. 최종 구조모형.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이 자기
효능감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
아가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는데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은 
자기관리에 통계적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있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Hypothesis 1). 많은 사람
들은 경험적으로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이 성공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어려운 
과제나 고난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성공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이는 그릿(Grit)과 
자기관리가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키워드로 인식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Hypothesis 1의 그릿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은 예측 가능한 경로였다. 미용 분야의 연구는 
아니지만 최근 Lee, Lee[38]은 운동선수의 그릿
이 자기관리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이는 그릿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
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떠한 과제나 목표에 더 
열심히 임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더불어 자신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더 철
저하게 관리할 가성성이 높기[39],[40]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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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피부산업을 포함한 미용 산업이 전반적으
로 코로나 19(COVID-19)의 여파로 산업 자체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부 
미용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우수하지만 소규
모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비중이 아직까지도 높고 
체계적인 조직 관리 시스템이나 종사자의 복리 
후생 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고객들의 양
질의 서비스에 대한 강한 욕구가 표출되는 시대
적 배경에서 새로운 트랜드를 적용하고 습득해야 
하는 등의 피부종사자들의 부담과 스트레스는 날
로 증가하고 있으며[41], 서비스 난이도가 높아졌
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직무 환경은 뷰티 산
업 종사자들에게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을 야기하
고[42],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좌절감은 
신체 건강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아가 흡연, 음주와 같은 부정적 
건강행동 습관을 유발시키기도 하고[43], 과도한 
감정 노동으로 인한 직무만족도 감소와 이직 의
도를 심화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44]. 시대적 배
경을 감안할 때 피부 미용 종사자뿐만 아니라 뷰
티 산업 전반의 종사자들에게 그릿과 자기관리가 
성공적인 삶과 직업 활동에 활력소 역할을 충분
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이 
자기효능감 통계적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Hypothesis 2).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교육학 연구들에서 그릿이 학습자의 자
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Lee[45]는 한국어 학습자의 그릿이 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Yang, 
Yoo[46] 영재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하여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의 끈기와 열정이 자기효
능감을 높이고 결국 학습효과를 증진한다는 가설
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Bandura[47]
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보원 중
에서 중요한 것으로 성공의 경험 지각을 언급하
고 있다. 즉 목표 달성과 성공 경험에 영향을 미
치는 그릿의 특성은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48]. 또한 그릿의 내부적 속성 
중에 자기 통제적 요소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데 이것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자기조절효능감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
측된다. 이러한 그릿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성에 대
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
는데 유효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이 
직무성과에 통계적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
타내었다(Hypothesis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Kim, Lee[49]은 호텔직원의 그릿이 직무성과와의 
관련성 연구에서 그릿이 직무성과에 정적인 인과
성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Jeon[50]도 호텔
조리사의 노력지속성, 흥미 일관성과 같은 그릿 
하위요인이 직무성과와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
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스포
츠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Hwang, Jin, Cho[51]의 
그릿과 직무성과와의 관계 연구, Park, Choi[52]
의 호텔기업 구성원의 그릿과 직무성과의 연구에
서 매우 동일한 결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그릿과 직무성과의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매우 일치한다.   
  선행연구들은 그릿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조직의 달성과 성취를 위해 역경
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반복적인 직무수행에서
도 업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
함으로써 자신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지
속하는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53]. 따라서 그릿
이 고객 접점 서비스 특성을 지닌 피부 종사자들
에게 강한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만족을 성취하고,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업무 특성 등과 같이 
체력적으로 힘든 여건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
울여 결국 직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측된다.    
  선행연구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
리하는 사람들이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으며 직
무적 성과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피부 미용 종사자의 자기관리는 자기
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Hypothesis 4). 그러나 피부미용 종사자의 자기
관리가 직무성과와의 관계성 결과에서는 유의미
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Hypothesis 5). 이와 
관련하여 Moon, Lee, Choi[54]은 대학 운동선수
들의 자기조절능력이 자기효능감에 강한 상관성
을 보고하였으며, Yeomi, Choi[55]도 무용 참여
자의 자기관리와 자기효능감 간에는 정의 상관관
계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본 연
구와 상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관리가 직무성
과와의 영향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철
저한 자기관리가 성과 측면에 정적 관계성이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 Lee et al,[56]도 연구에서 
뷰티 전문가의 자기관리가 경영성과에 통계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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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전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정면 대치된다. 
이는 아마도 충실한 자기관리 측면만으로는 직무
성과 또는 경영성과를 직접 인지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최근 코로나 19(COVID- 
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뷰티 산업이 상당
한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피부미용 
종사자들의 철저한 자기관리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뷰티 산업의 구조적 경영 
악화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에 관해서는 미래 자기관리와 직무성과 간의 연
구가 더욱 필요함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피부 미용 종사자의 
그릿이 자기효능감과와의 관계에서 자기관리의 
매개역할이 유의하게 검증되었다(Hypothesis 6). 
피부 미용 종사자의 그릿이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아직 까
지 발견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데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피부 미용 종사자의 
그릿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음
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관계에서 자기관리 하위 
요인으로 측정된 건강관리, 기술관리, 대인관리, 
지식관리, 외모관리, 비대면관리 등의 요인들이 
중재되고 매개될 때 더욱 자기효능감은 상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부 미용 종사자의 
적극적이 자기관리는 그릿과 함께 자기효능감과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피부 미용 종사자의 그릿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 나아가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자 하였다. 일련의 연구절차를 통하여 도출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피부미용 종
사자의 자기관리는 자기효능감과 직무성과에 유
의미한 정의(+) 영향 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피부미용 종사자의 그릿과 직무성과와의 관계에
서 자기관리의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 종사자의 그릿과 자기관리, 자기효능감 
및 직무성과와의 관계성 규명을 위한 미래 연구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한 그릿은 

아직까지 뷰티 학문 분야에서 양적·질적으로 소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일부 뷰
티 현장과 구성원의 특질을 반영한 그릿 척도가 
개발되지 않은 한계가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는 뷰티 종사자의 그릿 척
도가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그릿이 자기효능감과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뷰티 종사자에게 그릿의 효과성을 입
증하기 위해서는 그릿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심리
적 변수들과의 상호 관련성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뷰티 종사자의 그릿의 구성개념 또는 효
과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는 기존 실증적 연구 또는 사회학적 고찰뿐만 아
니라 다양한 연구 패러다임(예, 질적연구, 델파이
분석 등)을 적용하여 연구되어질 필요성이 대두
된다.
  본 연구는 시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뷰티 산
업에서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성공적 경영관리를 
위한 그릿의 역할과 필요성을 검증하여 궁극적으
로 뷰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에 기초자료
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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